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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그대로둘것인가?

삼성전자의 갤럭시S는 국내 출고가격이 94만6000원으로 미국 판매가격 550달러(60만원)보다 35만원 가까

이 비싸고, 애플의 아이폰4도 미국 출고가격 699달러(76만2000원)보다 18만원 정도 비싼 94만6000원에 판

매되고있다고한다.

물론, 국내판매가격은월 4만5000원에 2년약정하면 20만원수준으로크게떨어진다.

출고가격이 95만원에 달하는 스마트폰을 2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금이 75만원에 달하기 때문으로,

2년 약정을 맺으면 통신요금 할인 명목으로 총 36만원을 지원하고 구매보조금(할부지원금) 16만원에 리베이

트(판매보조금)가가세하면출고가격의 20%가조금넘는수준에서스마트폰을구입할수있는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의보도내용으로, 높은출고가격과다단계로제공되는보조금및할인혜택에불공정거래의소지

가많다고지적하고있다.

삼성전자와 애플, 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폰 판매가격과 통신요금을 높이기 위해 짬짜미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

으로, 소비자들은약정을맺지않고도 40만-50만원에살수있는스마트폰을 70만-80만원에구입하는어처구

니없는일이벌어지고있다.

그 뿐이아니다. 스마트폰을구입할때 20만-30만원을결제했어도대리점이결제대금을가로채기본통신요금

이 4만5000원이 아니라 6만5000-7만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항의해도 할부기간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개

선할생각도하지않는사례가비일비재하고있다.

더군다나 일반전화에 가입할 때 내는 20만원의 가입비도 해지할 때는 되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

고 있다. 소비자가 항의하면 전화요금 체계를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억지를 쓸 뿐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면

이쪽저쪽으로 떠넘기면서 호지부지하기 일쑤이다. 사용하지도 않은 부가요금을 슬그머니 끼워 넣는 것은 기본

이다.

만약, 톤당 1500-1600달러에 거래되는 PE나 PP를 생산기업이 2500달러 수준에 판매하고 유통상이나 대리

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300-400달러씩 보조금을 지불하고 장기거래 약정을 맺으면 300-400달러를 추가로

깎아준다면정상적으로거래할수있겠는가?

일반상거래에서도저히일어날수없는일이통신거래에서가능한이유는통신산업을육성한답시고소비자를

볼모로재벌들의살을찌우는편향정책을시행하고있기때문일것이다.

휘발유를 볼모로 정유기업만 압박할 것이 아니라 부당거래와 사기행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는 통신

기업을정상화시키기위한특단의조치가필요한시점이다.  

<화학저널 2011/4/11>


